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내가 경험한 양성평등은 아주 작은 일상속에서 시작되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선생님, 남자애가 인형 놀이를 해요.”, “여자애가 공구 놀이만 해요.“라는 

이야기다. 어른들에게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선택이 때로는 어른들의 고정된 생각으로 인해 

제한되기도 한다.

몇 해 전 자유놀이 시간이었다. 한 남자아이가 아기 인형을 품에 안고 분유를 먹이는 놀이를 하

고 있었다. 친구들은 “아빠도 아기를 돌볼 수 있어.“라며 

역할을 나누었고, 다른 아이는 기저귀를 가져와 인형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 모습을 보던 한 아이가 “인형 놀이는 여자애들이 하는 거잖아.“라고 말했다.

잠시 아이들 곁에 앉아 물었다.

“아기를 돌보는 건 엄마만 하셔야 할까?”

아이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아빠도 나랑 동생 목욕시켜 줘요.”

“우리 아빠는 밥도 하고 요리도 해 줘요.”“우리 아빠는 어린이집도 데려다줘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웃음이 났다. 아이들은 이미 집에서 경험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먼저 ‘남자라서’, ‘여자라서’라는 기준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은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반에서는 역할놀이에 정해진 규칙이 없어졌다. 

남자아이가 아기 엄마가 되어도 되고, 여자아이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되어도 모두가 자연스럽

게 받아들였다. 블록 놀이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커다란 자동차와 공사장을 만들었고, 남자아이들은 

주방 놀이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성별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선택했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다.

어느 날은 바깥놀이를 마치고 무거운 물놀이 교구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 아이가 “이건 

남자들이 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여자아이 한 명이 

“나도 할 수 있는데?“라며 함께 상자를 들어 올렸다. 처음에는 조금 무거워했지만 다른 친구가 

자연스럽게 옆에서 함께 들어 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힘든 일은 남자, 쉬운 일은 여자”

라는 구분보다 “힘들면 함께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후 우

리 반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도 성별이 아니라 “도와줄 친구?“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이러한 경험은 교사인 나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무심코 

“남자답게 씩씩하네.”, “여자답게 예쁘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를 잘 도와줘서 멋졌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대단했어.”, “생각을 잘 표현했구나.“처럼 성별이 아닌 행동과 노력, 배려를 

칭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작은 말의 변화가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현장에서 매일 느끼기 때문이다.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했다. 부모 상담을 하며 아이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이야기할 때도 

“남자아이니까 이런 놀이를 시켜야 한다.”, “여자아이니까 얌전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아이

의 흥미와 개성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다행히 많은 부모님들도 공감해 주셨고, “집에서도 아빠와 함께 요리를 하고, 엄마와 함께 공을 

차며 노는 시간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작은 변화가 가정으로 연계되어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양성평등은 거창한 정책이나 특별한 교육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 친구의 선택을 놀리지 않고 존중하는 것, 교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한마디를 돌아보는 

것, 부모와 함께 아이의 가능성을 성별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결국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아이들은 편견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편견은 어른들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 존중 또한 어른들의 모습에서 배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이들에게 “남자라서”, “여

자라서”가 아니라 “너라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이 아이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란다.

교사인 나의 작은 실천이 언젠가 아이들의 당연한 가치관이 되고, 그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지

금보다 더 따뜻하고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